
경기도 여주에서 28년간 양돈업을 하며 고품질의 돼지를 생산하고 있는 길목농장의 남상현 대표. 그에게 

2017년은 아주 특별한 해가 되었다. 지난 11월 29일 제15회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한돈부문 대통령상인 대상을 수상하였다. 남 대표를 만나 그만의 특별한 축산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려서부터 부유하지 않은 농부의 아들로 자라 막연하게 부모님 가업을 승계 받아 농업으로 농사일을 

시작하였다는 그는 우연찮게 지인으로부터 축산이 미래가 있다는 조언으로 축산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한우와 양계로 시작했는데 남 대표에게는 별 매력이 없어 이후 한돈으로 전환하여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얻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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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그에게도 여러번의 시련이 있었다. 2008년 전후로 돼지 소모성 질병문제로 힘들었으며 더욱더 큰 시련은 2010년  

구제역발생으로 그토록 애지중지 키우던 돼지 4,000두를 살처분해야 하는 아픔이 있었다. 살처분된 텅빈 돈사를 바라볼 

때면 허전함과 허탈함으로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인다고 하였다. 그이후로 더욱더 기본에 충실하고 주변 환경관리, 

분뇨처리 및 엄격한 규격돈 선별 출하등을 통하여 좋은 등급을 받고 있다. 그는 양돈도 한우처럼 등급판매가 이루어져 

축산인과 소비자가 함께 만족할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지질 바란다고 했다. 

<길목농장>은 현재 6,000두 정도의 한돈을 

보유하고 있다. 한달에 출하두수 700~800두  

정도로 일주일에 2, 3번 출하를 하고 있다. 

길목농장의 직원은 8명이다. 하지만 종돈부터 

출하단계에 이르기까지 남 대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직접 분뇨를 처리하고 톱밥을 

깔아 청결을 유지한다. 양돈은 돼지분뇨로 인하여 

불쾌한 냄새와 돼지들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는 축산 중 하나이다. 다행이도 

길목농장은 마을과 동떨어져있어 그런 어려움은 

없다며 그 농장만의 장점이라 그는 말한다.  

그의 농장은 프리미엄 돼지고기 브랜드인 얼룩도야지 

브랜드 농장이다. 그래서 그의 농장돼지들은 얼룩모양이다. 

그의 농장은 버크셔와 듀록의 좋은 점을 집약시켜 탄생시킨 

YBD품종의 차별화된 돼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 품종은 

번식쪽에서는 성적이 덜 하지만 육색, 보수력, 육질이 

우수하여 고품질의 돈육이 생산된다고 한다. 특히 그의 

농장은 톱밥 돈사이다. 이는 돼지의 운동량이 늘어 증체율이 

감소하지만 스트레스 감소효과가 있어 육질이 좋아져  

1+등급 출현율이 51%에 이른다. 

12:00
그의 농장은 얼룩도야지

06:00
종돈부터 출하단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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